
신합섬 및 복합소재 염색가공 

-Ⅰ. 기초편(5) - 

 

3. 신염색기술 

3.1 서 언 

최근의 섬유제품은 개성화, 다양화, 고급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또 유

행의 사이클도 짧아짐으로써 염색공장의 수주도 다품종소량단 사이클의 경

향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앞으로의 염색가공업은, 이 다품종소량생산에의 효율적인 대응 및 고부가

가치화, 생에너지 등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앞으로 기술의 확립을 도모해야 

할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 수 있다. 

1) 고부가가치화 

최근은 패션성뿐만 아니라, 용도에 맞는 기능성의 충족을 요구함으로써 가

공에서 투습방수가공, 향균·방취가공 등이 화제가 되고 있다. 염색에서는 

폴리에스터의 선명염색, 극세데니어의 농색염색, 복합소재의 염색가공기술 

등이 거론되어 있다. 

2) 생자원·생에너지 

중저온 배수로부터 열회수도 관심이 큰 과제인데, 염색가공기술면에서 생

각하면 염색가공 공정의 단축, 저온염색, 저욕비염색, 저부여염색(예를 들면 

포염색), 마이크로네어파의 이용이 있으며 그밖에 세정공저의 효율화, 고율 

탈수, 건조 등의 에너지절약 대책이 연구 또는 실용화 되고 있다. 

3) 생력화 

염색공정의 자동화, 검사공정의 자동화 등 종래 사람손을 필요로 하는 부



문의 생력화에 대해서 연구개발이 계속되고 있다. 

 

4) 의류의 안전성 

의류의 아전성과 용도의 다양화에 따른 견뢰도의 향상 등 소비자의 요구

에 대응하는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3.2 정련·표백 

천연섬유는 섬유질 이외에 잡물, 색소 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것을 1차

불순물이라고 한다. 화학섬유는 거의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방적

과 제직공정에서 오일링, 가호, 평활제 등이 부여되며, 또한 제조공정 중에 

먼지나 기계유 등도 부착된다. 이들 불순물을 2차불순물이라고 한다. 

염색가공의 전처리공정으로서 발호, 정련, 표백을 하여 불순물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불순물이 잔류하게 되면, 염색에서의 염색얼룩이나 염

색견뢰도의 저하를 초래한다. 염색얼룩의 원인으로서 불완전한 정련과 표백

처리에 의한 경우가 많으며, 예기치 못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 

 

3.2.1 발 호 

제직공정에서 실의 잔털을 눕히고 집속성을 강하게 하여 제직을 효율적으

로 하기 위해서 가호를 하는데, 호뿐만 아니라 평활성을 높이기 위해 왁스류 

등도 병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호제로서는 전분, 알긴산소다, carboxy methyl cellulose(CMC), polyvinyl 

alcohol(PVA), acryl계(polyacrylic acid methyl 부분 비누화물), acrylic amide계, 

maleic acid 공중합물 등이 있다. 

면은 옛날부터 전분계 호제를 사용해 왔으나, 최근에는 PVA와의 혼합 또



는 PVA 단독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폴리에스터와의 혼방에는 PVA가 사용된

다. 폴리에스터섬유 등 합성섬유는 PVA, acryl계 호제 등 합성호제가 사용된

다. 효소발호는 전분계 호제를 제거하고, 산소발호는 전분계 호제와 합성호

제 모두에 분해능력이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발호가 가능하다. 또한 산화발

호제도 주목되는 발호제이다. 

1) 효소발호법 

효소에 의한 발호는 전분으로 가호한 직물에 amylase 수용액을 작용시켜 

전분분자를 가수분해하여 저분자량의 수용성 상태로 바꾸어, 이것을 수세 제

거하는 것이 원리이다. 아밀라제는 α, β, γ형이 있으며, 액화속도가 빠른 

α-amylase가 실용화되고 있다. 

α-amylase는 열안전성이 높고, pH 6~7, 온도 65~75℃에서 가장 활성도가 높

다. 더욱이 식염, 칼슘염 등을 첨가하면 안전성이 더욱 향상된다. 또 전분 자

체도 보호콜로이드 작용에 의해 안정성을 돕는 성질이 있다. 

발호방법은 α-amylase 수용액에서 70℃로 수시간 처리하는 batch식과 효소

액을 직물에 패딩한 후 증열처리하여 전분을 제거하는 연속식이 있다. 또 발

호-표백 1욕법도 행하는데, 이 방법은 약알칼리성 아염소산나트륨 용액에 세

균성 α-amylase를 첨가하여 이것을 직물에 패딩한 후 100℃에서 1~3시간 처

리한 다음 세정한다. 

2) 산화발호법 

산화발호제로서는 과산화수소(H2O2), 아취소산소다(NaBrO2), 과황산염

(K2S2O8, (NH4)2 S2O8) 등이 사용된다. 이들 산화제는 전분 외에 PVA 등 합성

호제의 제거에 효과가 있으며, 더욱이 정련, 표백작용도 하기 때문에 최근에

는 이것을 많이 이용한다. 

아취소산나트륨(sodium bromite)은,  



NaBrO2 + H2O ↔ HbrO2 + NaOH 

에 의해 가수분해되지만, 호제, 불순물 등 산화되는 물질이 있으면 아취소

산이 분해하여 활성산소를 방출한다. 

HbrO2 → HBr + 2O 

아치소산나트륨 발호는 pH 9~10의 알칼리성에서 반응속도가 최대로 된다. 

과황산염료발호제, 예를 들면 과황산칼륨은 다음과 같이 분해하여 황산을 생

선하기 때문에 가성소다와 병용해서 사용한다. 

K2S2O8 + H2O → K2SO4 + 1/2O2 

발호방법은 발호제의 종류, 방법, 장치 등에 따라 다른데, 상온에서 하루동

안 방치하는 비연속법과 발호제 수용액에 침지시키고 스티밍하는 연속법이 

있다. 산화발호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알칼리를 병용하는 것이 필요하

며, 또 가호에 있어서 호제 이외에 유제나 밀납질이 평활제로 사용되기 때문

에 섬유를 빨리 습윤시켜, 발호작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계면활성제를 병용

한다. 계면활성제는 산화분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음이온 계면활성제가 바람

직하다. 

산화발호제는 발호효과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알칼리농도와 처리조건을 

잘 검토하면 발호와 정련을 한 공정에서 하는 것도 가능하다. 

3) 기 타 

합섬 필라멘트직물의 경사용 호제는 워터젯직기로 제직하는 경우, 물을 사

용하기 때문에 내수성이 있는 아크릴산계의 호제가 사용된다. 아크릴산계 호

제는 제직후 방치해두거나 또는 프리세팅한 후 방치해 놓으면 불용화가 촉

진되어 제거가 곤란하게 된다. 또 평활제로 파라핀, 유지, 왁스, 실리콘오일 

등이 첨가되기 때문에 이들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아크릴산계 호제는 소

다회나 가성소다에 의해 쉽게 제거된다. 아세테이트나 아크릴섬유와 같이 알



칼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산화발호법은 적용할 수 없다. 또 선염직물의 

경우도 산화제를 사용하면 변색하는 것이 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양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한다. 발호용 계면활성제는 중성

에서 짧은 시간에 호제를 분산가용화시킨다. 

 

3.2.2 정 련 

1) 면의 정련 

면의 정련에는 예부터 가성소다에 의한 처리를 행해왔다. 

가성소다는 면의 불순물인 펙틴질, 면납, 지방 등을 가용화, 분해시켜 제거

한다. 면은 열알칼리에 강하여, 일반적으로 고온에서 가성소다 처리를 한다. 

면의 알칼리 정련법에는 장치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대별하면 비

연속법과 연속법이 있다. 

(1) 비연속법 

비연속법은 예부터 해오고 있는 면의 정련법으로, 확포상태는 고압정련지

거를 사용하고 로프상태는 직립형 키어를 써서, 밀폐하여 고압, 고온하에서 

정련한다. 정련효과는 고압정련이 가장 좋으나 비연속법은 능률이 나빠서 가

공량이 많은 경우는 연속법으로 한다. 

(2) 연속법 

연속법의 장치로서는 J-box형, L-box형, Perble range, Benteler형(고압정련표백) 

등 각종 타입이 사용되고 있으나, 모두가 발호→정련→표백의 3단계를 순차

적으로 조합한 것이거나 이들을 이들을 변형한 것이다. 

연속법의 경우는 표백공정과의 연결, 또는 정련과 표백을 동시에 처리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아염소산소다는 펙틴질과 단백질의 분해제거가 가능하며, 

가성소다 정련에 비하면 정련성은 떨어지나, 면니트의 1욕 정련·표백에 사



용된다. 또 면니트의 염색전에 하는 표백으로는 과산화수소와 알칼리제에 의

한 1욕 정련·표백도 행해지고 있다. 

2) 양모의 정련 

원모는 다량의 불순물(yolk)을 함유하고 있으며, 세모에는 ① 비누소다법, 

② 중성세모법, ③ 용매세모법 등이 있다. 

비누소다법은 보통세모법이라고 하며, 양모의 요크나 다른 불순물을 비누

소다 용액으로 제거하는 방식으로 pH 9~10에서 행한다. 양모는 본래 알칼리

에 약하며, 특히 처리온도가 높으면 트러블이 잘 발생하기 때문에 중성상태

에서 하는 것이 중성세모법이다. Polyoxyethylenealkylphenolether형 비이온활성

제와 고급알코올황산에스테르염이 병용되며, 세정 초기단계의 세정력을 더욱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소량의 알칼리나 염류를 첨가하든지, 비누를 병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초기에는 비누소다법, 다음은 중성세모법으로 세모하는 방법과 두 방

법을 조합한 2단세모법도 있다. 

용매세모법은 kerosine을 매체로 하는 C.S.I.R연속법, isopropyl alcohol 수용액

처리와 hexane 처리를 조합한 비누액법이 유명한데, 호주, 유럽 등에서 실시

되고 있으나, 보급은 늦어지고 있다. 그 밖에 jet세모법이 있다. 

모사, 모직물의 정련은 방적할 때 부여된 방적유(스핀들유, 유동파라핀, 유

화제 등)나 다른 2차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음이온계 및 비이온계 계면활

성제를 사용하여 40~50℃에서 처리한다. 

3) 견의 정련 

견의 정련은 피브로인의 외층에 있는 세리신을 제거하는 것으로, 일반적으

로는 degumming이라고 부른다. 정련방법은 비누소다정련, 중조(중탄산소다), 

비누정련, 알칼리정련이 있으며, 단백질 분해효소를 사용하는 효소정련도 있



다. 정련감(정련에 의한 감량)은 20~25%이다. 

세리신을 제거하는 비율에 따라 반련, 7 분련, 본련으로 부른다. 일반적으

로 견의 정련은 실의 경우 자루에 넣어서 하고 생지는 매달아서 한다. 

4) 화학섬유의 정련 

화섬은 2차불순물만 함유하기 때문에 정련은 비교적 용이하다. 레이온은 

면에 비해 알칼리에 약하기 때문에 알칼리제로서는 탄산소다나 규산소다와 

같은 약알칼리제를 사용한다. 합섬은 계면활성제 또는 약알칼리제를 사용한

다. 합섬은 계면활성제 또는 약알칼리제와 병용하여 정련을 하는데, 일반적

으로 직물의 경우는 발호·정련을 동시에 행한다. 혼방품을 약제의 선택이나 

온도조건 등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폴리에스터/면 혼방직물의 경우 고온에서 가성소다 처리를 하면 

폴리에스터가 가수분해하여 강도저하는 일으킨다. 아크릴도 약알칼리로 처리

하면 황변하는 것이 있다. 또 아크릴은 음이온계 계면활성제를 사용하면 염

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이온 계면활성제를 사용해야 한다. 

 

3.2.3 표백 

섬유에 함유하는 색소류를 제거하기 위하여 표백처리를 한다. 천연섬유, 

특히 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백을 하고, 양모는 백색 또는 담색으

로 염색하는 경우에만 표백처리를 한다. 화섬은 원래 백도도 충분하기 때문

에 염색 전공정에서 표백처리할 필요가 없으나, 형광처리를 하는 경우는 표

백을 한다. 

표백제는 산화표백제와 환원표백제로 분류된다.(표 3.1 참조) 산화표백제는 

산소계 표백제로서 과산화수소, 과초산(peracetic acid)이 있고, 염소계 표백제

로는 차아염소산소다, 아염소산소다가 있다. 환원표백제로는 하이드로술파이



트, 산성아황산소다 등이 있다. 

이들 표백제중 주로 사용되는 것은 과산화수소, 아염소산소다, 하이드로술

파이트 등이다. 

1) 면의 표백 

면의 표백에는 차아염소산소다, 아염소산소다, 과산화수소가 사용된다. 

차아염소산소다에 의한 표백은 일반적으로 지거(jigger)에서 비연속법으로 

하는 것이 많다. 

상온에서 표백을 하기 때문에 열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며, 약품비용도 적

게 들지만 염소가 생지에 남게 되면 황변이나 섬유의 취화를 일으킬 위험성

이 있다. 따라서 표백후 티오황산소다(thiosulfate), 산성아황산소다 등으로 탈

염소처리를 한다. 또 과산화수소로 후처리하면 탈염소와 동시에 백도가 더욱 

향상된다. 

 

<표 3.1> 표백제의 분류 

 
 

아염소산소다는 면의 펙틴질이나 단백질 등을 분해하기 때문에 면의 정련



·표백을 1욕에서 할 수 있다. 섬유의 취화나 감량(loss by weight)도 적고 부

드러운 태를 얻을 수 있다. 아염소산소다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일

반적인 것은 산활성화법이다. 

초산 또는 개미산으로 pH를 3.5~4.0으로 조정하여 80℃~90℃에서 1~2시간 

표백을 한다.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표백효과가 우수한 반면 철이나 스텐레

스강에 대해 부식성이 있기 때문에 티탄(titan)재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이산

화염소의 발생억제에 주의해야 한다. 

표백장치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최근에는 연속정련표백기가 개발되어 발호 

→ 정련 → 표백의 공정이 단축되어 고속화, 생력화 되었으며 J-box, N-box, 

Benteler, Perble range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cold pad법이 있다. 이 방

법은 표백제와 활성화제 용액을 섬유에 패딩한 것을 감아서 상온에서 장시

간 방치해둠으로써 표백하는 방법이다. 

과산화수소 표백은 아염소산소와 같은 염소표백에 비해 섬유의 취화가 적

고, 유해가스의 발생도 적으며 조작이 간단하며 내구성이 있는 백도를 얻을 

수 있다. 

과산화수소 표백은 pH10~11에서 행하는데, 가성소다와 병용함으로써 정련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전정련을 충분히 할 필요가 없다. 생지나 용수중에 철녹

이 있으면 철분과 반응하여 심하게 분해해서 생지에 구멍이 나거나, 파열되

어 찢어짐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과산화수소의 안정제로서 규산소다

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silica scale이 생겨 태를 나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대책으로서 규산소다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과 칼슘염이나 마그네슘염을 

첨가하는 방법도 있다. 

최근의 과산화수소 표백기술로서 rapid법, minuth법, 고온고압증열법과 같은 

연속법이 있다. 래피드법은 Du Pont사가 개발한 것으로 J-box를 조합하여 알



칼리 정련과 과산화수소와를 연속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높은 알칼리 농도

의 정련욕에서 온도 70~80℃로 패딩하여, 100%까지 짜낸(sqeezing) 다음 

95~100℃의 가열관을 통해 J-box에 보내어 8~15분간 처리, 수세하여 정련한

다. 

다음에 열안정성이 좋은 과산화수소를 고농도로 사용하여 정련과 마찬가

지로 J-box에서 처리한다. 종래의 방법은 40~60분인 데 비해 래피드법은 

2~15분의 단시간에 충분한 표백효과를 얻을 수 있다. 

Minuth법도 듀퐁사의 기술로 래피드법과 마찬가지로 정련과 표백을 동시

에 한다. 장치는 circulator, 확포상 상압증열장치, 수세기로 되어 있으며 약 2

분간의 처리로 표백할 수 있다. 

고온고압증열법은 고농도의 과산화수소액을 패딩하여 130~140℃, 1~2분간 

증열처리를 연속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가성소다 처리와 과산화수소 처리를 

각각 연속 고온고압증열하는 방법과 동욕동시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표백법보다도 반응시간을 내세운 방식이 백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온고압법은 섬유의 취화나 태를 저하시킬 염려가 있다. 

2) 양모의 표백 

양모는 약간의 황미를 띄는 점 때문에 백색을 낼려고 하는 경우나 선명한 

담색염을 하는 경우에는 표백을 한다. 표백제로서는 과산화수소와 환원표백

제인 하이드로술파이트가 사용되나 각각 단독으로는 충분한 백도를 얻기 어

렵고, 고백도를 얻기 위해서는 산화표백한 후에 환원표백을 한다. 과산화수

소 표백에서는 양모가 알칼리에 약하기 때문에 pH를 9~9.5로 낮추어 

45~50℃, 6~12시간 처리한다. 안정제는 표백욕의 안정성이나 백도로 보면 규

산소다가 우수하지만 태가 나쁘고 염색얼룩이 발생하기 쉬운 문제점 때문에 

pyro인산소다를 사용한다. 최근 과산화수소와 환원제를 사용하여 스티밍에 



의한 연속화나 과산화수소에 의한 신속표백법이 연구 개발되고 있다. 

 

3) 화학섬유의 표백 

화섬직물은 발호, 정련을 하면 상당히 희게 되기 때문에 표백을 필요로 하

지 않지만, 고백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표백처리를 한다. 레이온의 표백은 

면과 같이 과산화수소나 아염소산을 사용한다. 아세테이트, 나일론, 아크릴, 

폴리에스터와 같은 반합성섬유나 합성섬유는 아염소산소다를 사용하여 표백

한다. 

 


